
� 여러분의�뜨거운�관심과�성원�속에�한양대학교�제19대�노동조합이�출범하였습니다.

� 노동자의� 기본적인� 권익과� 위상을� 지키고� 나아가� 대학의� 한� 축으로서� 일익을� 담당하기� 위해�

1988년� 3월� 29일� 한양대학교�노동조합이�첫발은�내딛은�이후� 30여년이�흘렀습니다.

� 31년� 조합의�역사는�자랑스러운�우리�선배조합원들께서�흘린�피와�땀의�역사입니다.� �

� ⽽⽴(이립),� 《논어》<위정편(爲政篇)>에� 공자가� 말한� 것으로� 마음이� 확고하게� 서서� 움직이지� 않는

다는� 뜻을� 내포하고� 있습니다.� 숭고한� 조합의� 역사를� 계승� 발전시켜� 나가는� 한편,� 현재에� 걸맞게�

조합이� 나아갈� 방향을� 분명히� 설정하여� 위상을� 확고히� 세우고� 우리� 조합원의� 위치가� 흔들리지� 않

도록�노력하겠습니다.

� 역대� 노조는� 조합원의� 권익을� 증진하기� 위해� 대학을� 상대로� 투쟁해왔습니다.� 급여� 및� 수당�

인상,� 후생복지� 수준� 향상,� 휴가� 문화� 개선,� 직원� 위상제고,� 공정한� 인사제도� 확립� 등을� 요구

하여�소기의�성과를�달성하였습니다.� 하지만�아직도�해결해야할�문제들도�산적해있습니다.�

� 초창기� 1980년대는� 전사회적으로� 노사의� 관계는� 대립의� 시대였습니다.� 현재는� 상생,� 호혜의� 시대

입니다.� 위에서� 말씀드렸듯이� 뜻을� 확고하게� 세우고� 현안들을� 차분하게� 풀어나가겠습니다.� 대

학의� 발전을� 위해� 상생의� 길을� 모색하되� 그� 명목으로� 조합원의� 희생을� 강요하는� 부당행위에�

대해서는� 단호하게� 대처하겠습니다.� 노사� 상생,� 호혜는� 노동자의� 희생과� 양보를� 전제로� 함이�

아닙니다.� 서로� 존중하고� 양보하고� 타협하는� 일련의� 행위가� 바탕이� 되어야� 합니다.� 상대적으

로� 더� 큰� 힘을� 가지고� 있다고� 해서� 억누르려고� 한다면� 더� 큰� 화를� 자초할� 수도� 있음을� 대학

은�깊이�새겨야�할� 것입니다.

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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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

� ‘존중’

� 제19대�노동조합이�첫� 걸음을�내딛는�오늘,� 여러분과�함께�새기고�싶은�말입니다.

� 노동조합과�대학,� 조합원과�노동조합,� 노동자와�노동자�등� 모든� 주체와�구성원들은�나이,� 지위,� 직

종,� 학력,� 출신과� 상관없이� 서로가� 서로를� 존중하는� 마음을� 가져야� 합니다.� 서로가� 서로를� 존중한

다면�갈등이�생기더라도�충분히�치유하고�상호�발전하는�계기로�삼을�수� 있기�때문입니다.

� 늘� 여러분을�존중하는�마음으로�임기�마치는�그� 날까지�묵묵히�뚜벅뚜벅�걸어�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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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대학교�노동조합�제19대�위원장�신� 남� 호� 올림


